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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대법원  엘리트 총괄연구관들, 

사직서 거둬들였지만…

‘김명수 리더십’ 오점 남겨 법무뉴스

-일부 대법관들 나서 총괄연구관들의 사직 만류

-대법원 부장판사 등 사직 계속... ‘인사제도 실패 의미’

대법원 내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는 

총괄 재판연구관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

려던 의사를 접고 사직서를 거둬들인 것으로 

확인됐다. 그간 금기시됐던 총괄 재판연구관

들의 로펌행이 대법원의 적극적인 만류로 일

단락된 셈이다. 다만 총괄연구관들의 사표 제

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고 법관들

의 ‘탈 법원’이 계속되고 있어, 사법부의 수장

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상당한 오점

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.

지난 2월 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

법원 소속 A총괄연구관(부장판사)은 지난달 

말 사직을 철회했고, B총괄연구관은 전날(1월 

31일) 법원에 남아 있기로 최종 결정했다. 이

들의 사직을 막기위해 대법관 중 일부가 직접 

나서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. A, B 총괄연

구관은 각각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과 또 

다른 대형 로펌 행을 타진한 바 있다.

두 총괄연구관의 사직은 한동안 표류한 것

으로 전해진다.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

지 않았으나 당사자들도 사직 의사를 꺾지 않

고 버텼다. 법무법인 율촌에 이직하기로 확정

지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냈던 A총괄연구관은 

몇몇 대법관이 불러 사직을 만류하는 등 대법

원이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한다.

반면 B총괄연구관은 A총괄연구관이 사직

서를 거둬들인 이후에도 장고를 거듭한 것으

로 전해졌다. 한 부장판사는 “김 대법원장이 

A총괄연구관의 사표를 철회하면서 B총괄연

구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 것 아니냐?”고 말

하기도 했다.

대법원 총괄연구관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

는 사건의 쟁점 정리와 법리 검토 등을 담당하

는 핵심 인력이다. 법원의 내부 정보를 가장 

잘 아는 만큼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일은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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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적으로 금기시돼왔다. 통상 1년 이상 다른 

곳에서 근무한 뒤 나가는 것이 관례였지만, 지

난해 형사총괄연구관이 대형 로펌으로 직행

하면서 금기를 깼다.

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연구관들과 

고법 판사들의 이탈이 계속되자, 법관들 사이

에서는 “‘법관인사 이원화 정책’이 실패했다.”

는 평가가 끊이질 않는다. 법관인사 이원화는 

고법 부장승진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과 

지방법원 인사를 이원화해 단행하는 것을 말

한다. 하지만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

법원 소속 부장판사 1명과 일부 재판연구관들

이 대형 로펌 행을 확정했고, 고법 판사도 역

대 최다인 15명이 사직하면서 정책이 실패로 

돌아갔다는 평가가 많다.

한 부장판사는 “인사 정책에 정답은 없지

만, 현 제도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

법관들의 사직이 나오면 안 된다.”며 ‘사직이 

계속되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’라

고 말했다.

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“하지만 법원에 

남아 있을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을 떠나

는 이들을 비판할 수는 없다.”고 말했다.

(출처/조선일보)


